< 김재록 로비 인맥 설명 > 

1) 진념-김재록 : 진념 전 재경부장관이 김재록을 관료들에게 소개. 기획예산처 장관시절 정부조직진단을 맡겨 김재록의 관료인맥 형성의 계기 제공.

2) 이헌재 - 김재록 : 이헌재 사단에 편입시켜 금융계에 소개. 강봉균도 소개. 
3) 이헌재 - 강금실 : 이헌재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금융감독원 감리위원 및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천거하는 등 금융계에 소개. 
4) 강금실 – 김재록 : 이헌재의 소개로 긴밀한 관계 유지. 김재록은 이헌재 오호수 등과 함께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계 및 증권계 일을 수임토록 지원. 
5) 강금실 – 오호수 : 강금실을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밀고, 협회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업무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활용. 

6) 정문수ㆍ진념 – 이강원 : 2002년,  진념 당시 재경부 장관이 외환은행장 후보로 이강원 씨를 결정. 정문수 보좌관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의장겸 행장후보추천위원장 역임. 
7) 정문수-김재록 :  동향. 

8) 전윤철 – 이강원 : 고교동문으로 이강원을 적극 천거. 전윤철은 역시 동문인 윤증현이 금감위원장에 임명되도록 적극 지원. 
9) 강봉균 – 김재록 : 김재록이 2000년 총선 당시 성남분당갑 후보였던 강봉균을 적극 지원. 
10) 윤증현 ㆍ이수억 – 김재록 : 이수억은 故 이수인(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, 통추 멤버)의 동생으로 윤증현의 처남.

11) 천정배 – 김재갑 :  천정배 법무장관이 원내대표를 맡던 2004년 김재갑이 원내기획실 부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. 
12) 386핵심 – 김재갑 : 운동권 출신 김재갑이 親 노무현, 청와대 핵심 386세력들이 가입한 ‘한국의 미래, 제3의 힘’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. 

